
DuPont, 전자·자동차부품에 건자재 사업 강화

한국은 아시아·태평양지역에서 DuPont이 성장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시장입니다. 네티즌과 자동차

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DuPont의 주력 사업부문인 전자 및 자동차부품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상

황입니다. 이에 따라 전자 및 자동차 부품사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.

세계적 종합화학 및 생명과학회사 DuPont 그룹의 채드 홀리데이 회장(54)은 10월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

방한목적을 밝히고,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과 LG그룹 구자홍 부회장 및 사장단을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

의했다.

홀리데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LG그룹 관계자를 만나 디스플레이 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, 컴

퓨터와 TV 등 기존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부문은 물론 진공청소기, 냉장고, 세탁기 등 다른 업종까지 디스플레

이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도 관심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DuPont은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및 건자재 사업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이천공장에 있는

자동차 보수용 도료 기술센터와 인조대리석 <코리안>을 생산하는 안양공장 시설을 향후 수년내에 대폭 확충

할 방침이다.

한편, 홀리데이 회장은 10월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(AMCHAM)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

<DuPont의 200년 성공 발자취와 미래>를 주제로 강연하고, 서울대학교에서 <DuPont의 200년: 지속가능한 성

장을 위한 변혁>을 주제로 연설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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